국내외의 방조방법 재고

■ 시각적인 방법(시각 위협 퇴치 제품)

천적 모형, 반사경, 반짝이는 테이프, 

▷ 천적 모형 : 천적 모형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새들에게 포식자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제품들이다. 구체적인 형상의 모형과 움직이는 눈을 가진 풍선형 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퇴치 제품들이 있다. 설치 장소 및 방법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지만, 새들의 학습능력으로 쉽게 익숙해져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움직임이 없는 단순한 제품은 그 효율이 더욱 현저하게 떨어진다.

▷ 반사경 및 반짝이 테이프 : 햇빛등에 반사되는 물체를 이용 새들의 시각을 자극하는 제품들로서 천적 모형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새로운 물체에 대한 경계심을 유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단시간 내에 익숙해지게 되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레이저총을 이용한 방법이 새들을 무리에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고 있으나 좀더 많은 실험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며 사용시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른 방조방법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새들에게 가장 빠르게 학습되어지는 자극으로서 시각적인 방법만으로는 일시적인 효과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효과의 범위 또한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과수 농가 등에서 이런 시각 퇴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수확기 가장 피해가 심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수확 후에는 반드시 철거하여 새들에 학습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청각적인 방법(음향, 초음파 퇴치 제품)

경보음, 새의 비명소리를 응용한 제품, 라디오, 초음파

▷ 경보음, 라디오의 소음등 음향 퇴치 제품 : 단순히 크고 반복적인 소리만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기해하기 어렵다. 소음이 큰 지역 등에서 이미 소음에 노출되었던 조류들에게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초음파 : 초음파나 고주파음(20,000Hz) 재생기는 조류의 기피반응을 유발하지 못한다.

단순한 모빌모형의 시각 퇴치 제품보다는 기피효과가 길게 유지 되어서 국내 과수 농가의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미 근처의 다른 농가 등에서 이러한 음향 퇴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조류들은 이미 소음 등에 노출되어서 거의 기피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단위 면적당 비용이 저렴하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 퇴치 제품 등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사용하는 시간 등을 조절하여 최대한 조류가 음향에 적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물리적인 방법

방조망, 방조캡, 방조봉지, 재봉실(와이어), 창살형 제품, 끈끈이 제품

▷ 방조망 : 가장 확실하게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초기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방조봉지 및 방조캡 : 방조봉지의 경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일단 봉지를 씌운 후에는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최근에는 과수등의 섭식을 위해 방조봉지를 찢고 과수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부직포, 다공성필름, UV망 등으로 처리한 방조봉지를 사용하여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졌고, 또한 이렇게 처리된 제품들은 과실의 특성을 양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 창살형 제품 : 대단위 면적이 아닌 협소한 면적에 조류의 활동을 방해하는 제품들로서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나 조류의 서식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가 있다.

▷ 끈끈이 제품 : 접착성 끈끈이 물질은 새들이 앉았을 경우 매우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되는 모든 지역에 처리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은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약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 처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물리적은 방법들은 원천적으로 조류의 서식 및 대기의 공간을 파괴하게 되어 조류를 퇴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대단위 넓은 지역에는 실행하기 어렵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부담이 요구된다.

■ 기피제를 이용한 방법

목초액, 나프탈렌, 크레졸, 폐유, methyl anthranilate, anthraquinone 등

▷ 목초액 : 10 ~ 15 일 간격으로 수상 살포하는 것으로서 작은 면적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면적에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 나프탈렌, 크레졸, 폐유 : 이들 제품을 과수농가의 경우 나무에 걸어 놓을 경우 조류의 후각을 자극하여 과수의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극의 정도가 작고 또한 주변 여건에 따라 그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효과적이지 못하다.

▷ methyl anthranilate : 포도향의 식품첨가 향신료로서 사용되는 물질로서 분무처리하여 조류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주어 과실 피해를 줄이고, 가축 사료에 처리하여 조류에 의한 사료 섭식을 감소 시킨다. 수처리용과 분무용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 anthraquinoe : 이물질이 첨가된 먹이를 먹을 경우 새들이 거북함을 느끼게 되고 이후 이 먹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

▷ avitrol : 조류가 avitrol이 처리된 먹이를 먹으면 거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avitrol은 독성물질로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먹이를 처리할 때 avitrol을 첨가하지 않은 먹이도 함께 공급해서 무리의 많은 새들이 처리되지 않은 먹이를 먹게 해야 한다.

■ 기타 방법(자기 퇴치, 포살 등)

자석, 직접 포획

▷ 자석 : 일본의 경우 자석을 이용한 조류 퇴치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효과가 불명학하고, 일부 조류의 경우 초기에 효과를 보이는 정도이다.

▷ 포획 : 국내 과수 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의 경우 봄철에 포획하는 경우 피해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봄철 번식기에 까치의 경우 자기 영토를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으로 멀리 달아나지 않고, 새끼를 기르므로 위험이 있더라도 둥지 주변을 멀리 떠나지 않으며, 봄철 어린 새끼의 생존율을 떨어뜨려 수확기 까치 밀도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러 포획의 경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유해조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류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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